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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7.(일) 11:00

12. 8.(월) 조간
배포 2025. 12. 5.(금) 16:00

국산 백합·심비디움, 뉴질랜드를 향해 
활짝 피다!

 - 대(對) 뉴질랜드 국산 백합·심비디움 절화 수출 검역협상 최종 타결(11.20.), 
별도 요건 없이 수출검역증 첨부 후 수출 가능

 -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로 국내 원예농가 수출 확대의 교두보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백합,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0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되었다.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수입 허용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이후 오랜 기간 협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뉴질랜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7년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별다른 요건 

없이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그간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절화 품목

이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오세아니아 지역 신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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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성과는 국산 절화의 수출 

확대와 원예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농산물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최근 4년간 한국산 절화(백합·심비디움) 수출 실적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책임자 과  장 문지영 (054-912-0621)

수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예미지 (054-9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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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최근 4년간 한국산 절화(백합·심비디움) 수출 실적

□ 백합 절화

(단위 : 톤, 천불)

(자료출처 : 농식품수출정보(KATI))

□ 심비디움 절화

(단위 : 톤, 천불)

(자료출처 : 농식품수출정보(KATI))

구 분
‘22 ‘23 ‘24 ‘25.1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 계 74.7 402.7 54.2 249.7 35.9 167.2 23.8 166.1

일 본 74.7 395.7 54.2 249.7 35.9 167.2 23.8 165.4

미 국 0 7 - - - - 0 0.7

구 분
‘22 ‘23 ‘24 ‘25.1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 계 223.8 1,685.6 142.4 1,062.8 55.3 411.3 20.1 200.9

일 본 223.8 1,685.2 142.3 1,062.7 55.3 411.3 20.1 200.9

몽 골 - - 0 0.1 - - - -

괌 0 0.4 - - - - - -


